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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생보업계, 실적 악화로 재편 움직임 본격화  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주요 9개 생명보험회사들의 

2009년 1~3월 실적이 예상치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   

  o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9개 생명보험회사들의 유가증권 평가

손은 1조 7천억을 상회해 총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약 7조 3천억엔 감소하는 등 

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생보업계는 판매 채널 다양화에 힘쓰는 한편, 

경영통합을 통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임.  

  o 금융위기 이전부터 고령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생보업계의 주력 상품인 사망보

험을 필두로 생보시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, 기존의 주요 

판매 채널인 대면판매 영업이 한계에 봉착하는 등 고객들의 다양해진 요구를 제

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음.

  o 이에 메이지야스다생보는 올해 2월부터 인터넷 전용 판매 대리점과 제휴하고 있

으며, 미츠이생명과 스미토모생명도 인터넷 전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

공동 출자해 만들기로 하는 등 생보업계는 방카슈랑스 성공에 이어 인터넷 및 모

바일을 신규 판매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. 

  o 한편, 중견 생명보험사인 제일생명은 내년 4월에 예정된 주식회사 전환의 주요 

목적이 적극적인 M＆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, 메이저 

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일본생명도 최근 경영통합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를 위

해 약 천억엔 규모의 자본증강 계획을 밝힘.

  o 또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AIG가 매각 교섭을 진행 중인 자회사 아리

코재팬 등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의 향후 행방 또한 생보업계 재편에 적지 않은 

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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